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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진로 련 인식, 직업기 능력, 직업가치를 구명

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일반 학과 문 학에 재학하고 있는 1학

년 학생들이며, 일반 학 1개교(4개 학과)와 문 학 1개교(2개 학과) 1학년에 

재학 인 373명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0일부

터 11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에는 회수된 자료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368부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로서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한 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학 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하여 부모와 화를 

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의 직업기 능력을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의사소통  규칙 수’에 한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일반 학 학생들이 문 학 학생들보다 직업기 능력이 우수하

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높았으며, ‘직업  안정’에 한 직업가치가 가

장 높았고, ‘업무상 자유  도 ’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문

학 학생이 일반 학 학생보다 ‘직업  안정’과 ‘업무상 자유  도 ’에 한 

직업가치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  안정’에 한 직업가치가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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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부분 고등학교 시  입시 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

울이다보니 삶의 목표와 일에 한 가치  등 진로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학으

로 입학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경미, 2010). 실제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에 한 것이었으며(장세풍, 2013), 이러한 문제는 직업생활에 한 부 응

과 불만족 등 학생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이직, 재취업 비에 따른 인력 낭

비 등 사회 으로나 국가 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

로 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학생들의 진로에 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문지식뿐 아니라 환경에 한 한 응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

업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조붕환 외, 2012). 직업기 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이고 공통 인 직업능력으로서(나승일 외, 2003), 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각종 학 평가의 요인  하나로 취업률이 거론되면서 학교육에서의 

직업기 능력 향상 교육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세계 으로 나타나

는 보편  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개

발하기 한 노력들을 지속 으로 하고 있다(이은화, 윤소정, 허승희, 2011). 그러므로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에서의 직

업기 능력 향상 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에게 합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이 만족할만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

가 경제 인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국가 경쟁

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이용길, 강경희, 2013). 따라서 사회 진출을 앞둔 학

생의 경우 직업 선택이 매우 요한데, 진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직

업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보 , 2013). 왜냐하면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

나 직장 생활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에

서의 직업교육 실행에 있어서 기본 인 고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안강 , 이용환, 

1998). 따라서 일반 학과 문 학 학생들의 직업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비와 진로결정을 돕는 진로교육 로그램을 마

련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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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진로 련 인식, 직업기 능력, 직업가치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생의 진로 련 인식을 구명한다.

둘째, 학생의 직업기 능력을 구명한다.

셋째, 학생의 직업가치를 구명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직업기 능력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이고 공통 인 직업능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을 

해 기본 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나승일 외, 2003)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

업기 능력의 하  역을 여섯 역(업무 계획  추진, 의사소통  규칙 수, 외

국어, 도구․공구 활용, 신체, 손님 응 )으로 구성하 으며, 직업기 능력 척도에 응

답자가 반응한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나. 직업가치

한 개인이 직업과 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 되게 작용하는 가치 

기 , 는 근본  태도이다(정희 , 2013). 이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의 하  역을 다

섯 역(자아실 , 직업  안정, 사회 참여  공헌, 업무상 자유  도 , 사회  인

정)으로 구성하 으며, 직업가치에 응답자가 반응한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Ⅱ. 이론  배경

1. 일반 학  문 학

(일반) 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의 발 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한편, 문 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에 한 문 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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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의 발 에 필요한 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교육법 편찬회, 

2014). 이와 같이 일반 학의 목 은 인격 도야나 국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 하는 등 

포 이고, 추상 인 것과 조 으로 문 학의 경우 ‘ 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구

체  목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과 문 학 수의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교육부, 2013). 2000년  

까지는 문 학의 수가 일반 학보다 많거나 같았으나, 2000년부터 일반 학의 수는 

계속 증가한 것에 비하여 문 학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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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학과 문 학 수의 변화 추이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일반 학과 문 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는 <표 1>과 같다(교육부, 2013). 일반 학

의 학생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 학의 학생수는 2000년  반까지 지

속 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일반 학의 경우 여학

생의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88년도 1993년도 1998년도 2003년도 2008년도 2013년도

일반 학 

학생수

(여학생수)

1,003,648

(270,343)

1,092,464

(334,568)

1,477,715

(515,869)

1,808,539

(665,259)

1,943,437

(727,178)

2,120,296

(835,703)

문 학 

학생수

(여학생수)

266,844

(100,669)

456,227

(165,567)

801,681

(301,351)

925,963

(335,108)

771,854

(305,701)

757,721

(303,169)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표 1> 일반 학과 문 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         단 : 명

일반 학과 문 학의 취업률  진학률 변화 추이는 <표 2>와 같다(교육부, 

학교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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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반 학 학생보다 문 학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취업률
일반 학 51.9 54.5 56.2 55.6

문 학 55.6 60.7 60.8 61.2

진학률
일반 학 3.6 3.6 4.3 5.2

문 학 8.9 8.4 8.4 8.7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표 2> 일반 학과 문 학의 연도별 취업률  진학률                   단 : %

2. 학생의 진로 인식, 직업기 능력, 직업가치

가. 학생의 진로 련 인식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고 발 함에 따라 직업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

으며, 개인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곧 그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  삶을 릴 수 있도록 

진로에 한 방향을 세우고 합리 으로 선택하기 한 비가 필요하다(김병숙, 장부

경, 2007). 그런데 부분의 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련하여 자기주도 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 등을 비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박기문, 이규녀, 2009), 학생들의 진로 비는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경필, 심미 , 2014; 서희정, 윤명희, 2011).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진학, 개인 사업, 기타 순으로 희망하고 있

었다(이상록, 2007). 한, 부모가 직업에 한 신념과 지식 형성에 요한 자원이며, 

부모의 진로에 한 태도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결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Keller & Whiston, 2008; Otto, 2000; 이 주, 2010에서 재인용). 

나. 학생의 직업기 능력

직업기 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이고 공통 인 직업능력으로서 직무수

행능력의 개발을 해 기본 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나승일 외, 2003)을 의미하

며, 이는 비 사회인인 학생이 미래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인 기 능력이다(진미석 외, 2007). 학 차원의 직업기 능력에 한 연구

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직업기 능력의 요소를 도출하거나, 직업

기 능력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 기업의 입장에서 학교육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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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를 조사하고, 졸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이은화, 박정희, 2009).

충청권의 2개 학 재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안 식, 김미 , 최완식, 2005)에 따

르면 체 으로 학생의 직업기 능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 어문서 

이해능력’과 ‘국제감각능력’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농업계열 문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정철  외, 2001)에 따르면 문 학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업기 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노정진, 2011; 안 식, 김미 , 최완식, 2005). 

다. 학생의 직업가치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실행에 있어서 기본 인 고

려 요인이 되며(안강 , 이용환, 1998), 직업선택에 향을 다(김 주, 2007).

학생의 직업가치에 한 선행연구는 직업가치의 유형화 연구(김수정, 2013; 안강

, 이용환, 1998 등), 직업가치가 미치는 향(정희 , 2013; 최보 , 2013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박 주, 2007; 장경혜, 2008 등)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직업가치는 문 학 학생이 일반 학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경혜, 2008),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숙, 박 주, 

2007; 박 주, 2007).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일반 학과 2, 3년제 문 학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다. 국에는 총 188개의 일반 학과 140개의 문 학에 총 852,900명(일반

학 500,624명, 문 학 352,276명)의 1학년 학생이 있다(교육부, 2013)1). 연구를 

하여 A 일반 학의 4개 학과 214명의 학생과 B 문 학의 2개 학과 159명의 학생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1) 2013학년도 학 신입생수는 총 531,112명이다(일반 학 336,066명, 문 학 195,0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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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질문지는 크게 4 역으로 구성하 다. 첫 번째 

역은 진로 련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두 번째 역은 직업기 능력을 측정하

는 척도로, 세 번째 역은 직업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네 번째 역은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표 3> 참조).

 

조사 역 하  역 문항수

진로 련 인식 9

 직업기 능력

업무 계획  추진 6

의사소통  규칙 수 5

외국어 3

도구․공구 활용 3

신체 3

손님 응 2

직업가치

자아실 6

직업  안정 6

사회 참여  공헌 6

업무상 자유  도 4

사회  인정 3

인구통계학  특성 3

총 문항수 59

<표 3> 질문지의 구성

가. 진로 련 인식 조사 문항

진로 련 인식 조사 문항은 조사 상자들의 진로 련 인식을 알아보기 한 문

항으로 구성하 으며, 연구진이 직  개발하 다. 문항수는 총 9문항이며, 응답방식은 

응답유형을 미리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직  기술하도록 하

다.

나. 직업기 능력 척도

직업기 능력 척도는 총 22문항(<표 4>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Likert 척

도(1 : 할 수 없다, 2 : 별로 할 수 없다, 3 : 조  할 수 있다, 4 : 할 수 있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별 평균이 높을수록 그 역에 한 능력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 는데, 

0.739~0.82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 는데,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6개의 요인들이 체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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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4.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업무 계획  추진’ 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

인 2는 ‘의사소통  규칙 수’ 역의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

인 3은 ‘외국어’ 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도구·공구 

활용’ 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신체’ 역의 3개 문

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손님 응 ’ 역의 2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업무 

계획 

 

추진

1 0.73 0.12 0.01 -0.04 0.14 0.06 

2 0.64 0.12 0.06 0.05 0.14 0.30 

3 0.61 0.15 0.14 -0.01 0.34 0.09 

4 0.69 0.22 0.07 0.03 0.08 0.15 

5 0.59 0.40 0.12 0.08 0.02 -0.09 

6 0.52 0.12 0.31 0.28 0.07 0.25 

의사 

소통 

 

규칙 

수

7 0.36 0.44 0.34 0.10 0.03 0.20 

8 0.33 0.50 0.25 0.00 0.12 0.23 

9 0.10 0.71 -0.07 -0.15 0.12 0.11 

10 0.34 0.72 0.06 0.02 0.14 0.00 

11 0.12 0.71 -0.01 0.03 0.05 0.09 

외국어

19 0.19 0.19 0.78 -0.05 0.10 0.15 

20 0.16 0.10 0.86 -0.08 0.19 0.05 

21 -0.01 -0.15 0.77 0.06 0.10 -0.06 

도구· 

공구 

활용

25 -0.01 0.07 -0.11 0.82 0.12 0.16 

26 0.06 0.02 -0.02 0.89 0.15 0.05 

27 0.07 -0.15 0.08 0.81 0.09 -0.03 

신체

28 0.19 0.12 0.08 0.12 0.85 0.12 

29 0.15 0.14 0.12 0.12 0.83 0.13 

30 0.17 0.06 0.19 0.18 0.73 -0.04 

손님 

응

23 0.17 0.10 0.11 0.05 0.08 0.84 

24 0.21 0.17 0.01 0.12 0.09 0.81 

고유치

설명변량(%)

변량(%)

3.01

13.70

13.70

2.42

11.02

24.71

2.35

10.66

35.37

2.33

10.59

45.96

2.28

10.38

56.34

1.75

7.97

64.31

<표 4> 직업기 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다. 직업가치 척도

직업가치 척도는 Terada(2009)가 한국, 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고등학생

들의 직업가치를 조사하기 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표 5>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Likert 척도(1 : 

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2 : 별로 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3 : 조  요하게 생각한

다, 4 : 매우 요하게 생각한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별 평균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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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에 한 동의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 분

석을 실시하여 검토하 는데, 0.664~0.821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검토하 는데, 요인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5개의 요인들이 체 변량의 56.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자아실 ’ 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직

업  안정’ 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사회 참여  

공헌’ 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업무상 자유  도

’ 역의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사회  인정’ 역의 3

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자아 

실

4 0.55 0.13 0.24 0.17 0.00 

6 0.83 -0.02 0.10 0.11 0.07 

7 0.65 0.14 0.34 -0.16 0.21 

12 0.79 -0.01 0.09 0.10 0.10 

23 0.53 -0.17 0.28 0.30 0.28 

29 0.57 0.14 0.19 0.44 0.00 

직업  

안정

3 0.07 0.57 0.15 0.08 -0.23 

8 -0.05 0.76 -0.11 -0.10 0.26 

9 -0.07 0.80 -0.06 -0.01 0.32 

22 -0.11 0.59 0.25 0.38 0.00 

24 0.02 0.79 0.09 0.02 0.07 

25 0.31 0.55 0.12 0.16 -0.06 

사회 

참여  

공헌

14 0.17 0.32 0.59 0.16 -0.06 

16 0.26 0.00 0.50 0.13 0.01 

18 0.17 0.11 0.78 0.02 0.15 

19 0.11 0.14 0.67 0.13 0.31 

21 0.41 -0.04 0.47 -0.13 0.43 

27 0.23 -0.04 0.50 0.42 0.09 

업무상 

자유  

도

13 0.00 0.19 -0.04 0.66 0.14 

26 0.41 -0.23 0.39 0.43 0.27 

28 0.26 0.14 0.28 0.66 -0.04 

30 0.41 -0.15 0.24 0.51 0.19 

사회  

인정

10 0.02 0.20 0.10 0.26 0.71 

15 0.14 -0.05 0.48 0.21 0.52 

17 0.32 0.15 0.17 -0.04 0.59 

고유치

설명변량(%)

변량(%)

3.68

14.71

17.71

3.25

12.98

27.69

3.13

12.51

40.19

2.23

8.93

49.13

1.94

7.74

56.87

<표 5> 직업가치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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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문항은 성별, 연령, 학과 공을 알아보기 한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문항수는 총 3문항이다. 그리고 문항수를 이기 하여 학교 유형(일

반 학/ 문 학)을 묻는 문항은 질문지에 포함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표집과정에서 

악하도록 하 다. 응답방식은 응답유형을 미리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응답자가 선택

하게 하거나 직  기술하도록 하 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직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었다. 회수된 373부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368

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6>과 같다. 학교 유형은 총 368명의 학생  일반 학 

재학생이 57.6%(212명), 문 학 재학생이 42.4%(156명)이었으며, 학생들의 성별 분포

는 남학생이 체의 32.9%(121명), 여학생이 67.1%(247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는 문 학 학생들이 재학 인 학과가 치 생학과와 주얼리디자인

학과로 여학생들이 많은 학과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2013년 3월 1일 기  

만 19세 이상이 31.5%(116명), 만 19세 미만이 68.5%(252명)로 만 19세 미만, 즉 재수

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수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 유형
일반 학 212 57.6

문 학 156 42.4

성별
남학생 121 32.9

여학생 247 67.1

연령(13년 3월 

1일 재)

만 19세 이상 116 31.5

만 19세 미만 252 68.5

공 학과

정치경제 84 22.8

교육 24 6.5

경 57 15.5

자유 공 47 12.8

치 생학과 119 32.3

주얼리디자인학과 37 10.1

체 368 100

<표 6> 응답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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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21 로그램을 활용하 으며, 모든 통계처

리에 있어 유의수 은 5%(α=0.05)로 설정하 고, 양방 검증하 다.

자료 분석을 해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술 통계치 분석과 응답자의 일반 특성

별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교차분석, t검증을 실시하 다.

Ⅳ. 연구의 결과

1. 진로 련 인식

가. 졸업 후 진로 희망

졸업 후 진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취직’(59.8%)이 가장 많았고, ‘미정’(17.9%), ‘진

학’(17.1%), ‘기타’(5.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 졸업 후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로 진학하

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재 자신의 공과 일치하는 학과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으

며, ‘취업’도 자신의 공과 일치하는 직업으로의 취업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는 ‘창업’, ‘공무원 시험 비’, ‘로스쿨 진학’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

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학 학생의 경우 ‘취직’(39.2%)

이 가장 많았으며, ‘미정’(28.8%), ‘진학’(25.9%) 순으로 나타났으나 문 학 학생의 경

우 ‘취직’(87.8%)이 가장 많았으며, ‘진학’(5.1%), ‘기타’(3.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 학생들의 ‘미정’(28.8%)이 많은 것은 응답자들이 4년제 학에 재학 인 1학년생

들이어서 졸업 후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상 으로 문 학 

학생들의 경우 졸업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3.2%)이 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취직’(42.1%)이 가장 많았으며, ‘미정’(28.1%), ‘진학’(21.5%)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취직’(68.4%)이 가장 많았으며, ‘진학’(15.0%), ‘미

정’(13.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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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학 취직 기타 미정 계 

학교 

유형

일반 학
55

(25.9%)

83

(39.2%)

13

(6.1%)

61

(28.8%)

212

(100%)
92.021***

문 학
8

(5.1%)

137

(87.8%)

6

(3.8%)

5

(3.2%)

156

(100%)

성별

남학생
26

(21.5%)

51

(42.1%)

10

(8.3%)

34

(28.1%)

121

(100%)
25.129***

여학생
37

(15.0%)

169

(68.4%)

9

(3.6%)

32

(13.0%)

247

(100%)

체
63

(17.1%)

220

(59.8%)

19

(5.2%)

66

(17.9%)

368

(100%)
***: p<0.001

<표 7> 졸업 후 진로 희망

나. 진로 결정 시기

진로 결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62.7%)가 가장 많았고, ‘ 학교’(19.6%), 

‘ 학교’(13.3%), ‘ 등학교 이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 스스로의 진로

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학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50.3%)가 가장 많았으며, ‘ 학

교’(27.0%), ‘ 학교’(16.6%) 순으로 나타났으나 문 학 학생의 경우 ‘고등학

교’(9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학교’(4.8%) 순으로 나타났으며, ‘ 등학교 이

’이나 ‘ 학교’는 없었다. 이를 통하여 특히 문 학 학생들의 경우 주로 진로를 고

등학교 때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등학교 

이
학교

고등 

학교
학교 계 

학교 

유형

일반 학
10

(6.1%)

27

(16.6%)

82

(50.3%)

44

(27.0%)

163

(100%)
39.592***

문 학
0

(0%)

3

(4.8%)

59

(95.2%)

0

(0%)

62

(100%)

성별

남학생
5

(5.6%)

13

(14.4%)

50

(55.6%)

22

(24.4%)

90

(100%)
3.599

여학생
5

(3.7%)

17

(12.6%)

91

(67.4%)

22

(16.3%)

135

(100%)

체
10

(4.4%)

30

(13.3%)

141

(62.7%)

44

(19.6%)

225

(100%)

***: p<0.001

<표 8> 진로 결정 시기



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39卷 第 2 號 70

다. 졸업 후 진로를 한 비

졸업 후 진로를 한 비를 조사한 결과 ‘하고 있지 않음’(83.7%)이 ‘하고 있

음’(16.3%)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한 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이는 응답 상자들이 1학년생이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를 한 비 내용으로는 ‘외국어 학습’, ‘자격

증 취득’, ‘ 사 활동’, ‘운동’, ‘ 련 강의, 세미나, 로그램 참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

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계 

학교 

유형

일반 학
34

(17.0%)

166

(83.0%)

200

(100%)
0.147

문 학
24

(15.5%)

131

(84.5%)

155

(100%)

성별

남학생
18

(15.4%)

99

(84.6%)

117

(100%)
0.116

여학생
40

(16.8%)

198

(83.2%)

238

(100%)

체
58

(16.3%)

297

(83.7%)

355

(100%)

<표 9> 졸업 후 진로를 한 비

라. 학 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학 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됨’(62.9%)이 가장 많았으며, ‘조  도움이 됨’(30.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5.1%), 

‘도움이 되지 않음’(1.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  만 에 3.54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표 10> 참조).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조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계 평균1) 표 편차

6

(1.7%)

18

(5.1%)

107

(30.3%)

222

(62.9%)

353

(100%)
3.54 0.673

1) 1=도움이 되지 않음, 2=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조  도움이 됨, 4=도움이 됨

<표 10> 학 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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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

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문 학 학생(평균 

3.83)이 일반 학 학생(평균 3.32)보다 학 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더 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문 학 교육 목 이 ‘국가사회의 발 에 필요한 문직

업인을 양성’(교육법 편찬회, 2014)이며, 이를 하여 직업교육을 으로 하고 있

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여학생(평균 3.66)이 남학생(평균 3.31)보다 학 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더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학교 유형
일반 학 198 3.32 0.723

-7.684***
문 학 155 3.83 0.467

성별
남학생 115 3.31 0.754

-4.605***
여학생 238 3.66 0.602

1) 1=도움이 되지 않음, 2=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조  도움이 됨, 4=도움이 됨

***: p<0.001

<표 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학 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마.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 정도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함’(53.4%)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함’(33.2%), ‘별로 하지 않음’(11.2%), ‘  하지 않음’(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  만 에 3.1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하지 

않음

별로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계 평균1) 표 편차

8

(2.2%)

41

(11.2%)

195

(53.4%)

121

(33.2%)

365

(100%)
3.18 0.709

1) 1=  하지 않음, 2=별로 하지 않음, 3=가끔 함, 4=자주 함

<표 12>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 정도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참조). 일반 학 학생(평균 3.25)이 문 학 학생(평

균 3.07)보다 진로에 해 부모와 화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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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학교 유형
일반 학 210 3.25 0.711

2.434*
문 학 155 3.07 0.694

성별
남학생 119 3.09 0.781

-1.558
여학생 246 3.22 0.669

1) 1=  하지 않음, 2=별로 하지 않음, 3=가끔 함, 4=자주 함

*: p<0.05

<표 1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 정도

바.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  

도움이 됨’(47.3%)이 가장 많았으며, ‘많이 도움이 됨’(27.5%), ‘별로 도움이 안

됨’(21.2%), ‘도움이  안됨’(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  만 에 2.98로 진

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참조).

부모와의 화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심리  격려’, ‘실제 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진로에 한 생각을 하게 해 ’ 등이 있었다.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조  

도움이 

됨

많이 

도움이 

됨

계 평균1) 표 편차

15

(4.1%)

77

(21.2%)

172

(47.3%)

100

(27.5%)

364

(100%)
2.98 0.808

1) 1=도움이  안됨, 2=별로 도움이 안됨, 3=조  도움이 됨, 4=많이 도움이 됨

<표 14>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참조). 일반 학 학생(평균 3.09)이 문 학 학생(평

균 2.84)보다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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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학교 유형
일반 학 210 3.09 0.784

2.924**
문 학 154 2.84 0.820

성별
남학생 119 2.97 0.858

-0.098
여학생 245 2.98 0.784

1) 1=도움이  안됨, 2=별로 도움이 안됨, 3=조  도움이 됨, 4=많이 도움이 됨

**: p<0.01

<표 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진로에 한 부모와의 화가 진로 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학생의 직업기 능력

학생의 직업기 능력은 <표 16>과 같다. 직업기 능력 체에 한 인식은 평균 

4  만 에 3.00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역별로는 ‘의사소통  규칙 수’(평균 

3.40)에 한 직업기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손님 응 ’(평균 

3.25), ‘업무 계획  추진’(평균 3.22), ‘신체’(평균 3.00), ‘외국어’(평균 2.54), ‘도구․공
구 활용’(평균 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직업기 능력이 ‘도구․공구 활용’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이론  평균(2.5)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사소통  규칙 수’에 한 능력

이 가장 높고, ‘도구․공구 활용’에 한 능력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 빈도 최소값 최 값 평균1) 표 편차

업무 계획  추진 359 1.83 4.00 3.22 0.46 

의사소통  규칙 수 359 1.40 4.00 3.40 0.44 

외국어 359 1.00 4.00 2.54 0.81 

도구․공구 활용 359 1.00 4.00 2.21 0.81 

신체 359 1.00 4.00 3.00 0.72 

손님 응 359 1.50 4.00 3.25 0.60 

체 359 2.05 3.91 3.00 0.38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표 16> 학생의 직업기 능력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직업기 능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

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 직업기 능력에 해 일반 학 학생(평균 3.11)이 문 학 학생(평균 2.85)보

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 계획  추진’, ‘의사소통  규칙 수’, ‘외국어’, ‘신

체’ 역에서 일반 학 학생이 문 학 학생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구․공
구 활용’ 역은 문 학 학생이 일반 학 학생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손님 응 ’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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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업무 계획  추진
일반 학 207 3.31 0.47 

4.500***
문 학 152 3.09 0.43 

의사소통  규칙 

수

일반 학 207 3.48 0.44 
4.541***

문 학 152 3.28 0.41 

외국어
일반 학 207 2.95 0.73 

13.569***
문 학 152 1.99 0.56 

도구․공구 활용
일반 학 207 2.13 0.77 

-2.145*
문 학 152 2.32 0.85 

신체
일반 학 207 3.12 0.71 

3.820***
문 학 152 2.83 0.71 

손님 응
일반 학 207 3.30 0.59 

1.604
문 학 152 3.19 0.61 

체
일반 학 207 3.11 0.37 

6.763***
문 학 152 2.85 0.35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 p<0.05, ***: p<0.001

<표 17> 학교 유형에 따른 직업기 능력

체 직업기 능력에 해서는 남학생(평균 3.11)이 여학생(평균 2.95)보다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외국어’, ‘도구․공구 활용’, ‘신체’ 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능

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계획  추진’, ‘의사소통  규칙 수’, ‘손님 응 ’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8> 참조).

역 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업무 계획  추진
남학생 117 3.25 0.47 

1.031
여학생 242 3.20 0.46 

의사소통  규칙 

수

남학생 117 3.44 0.47 
1.391

여학생 242 3.37 0.42 

외국어
남학생 117 2.72 0.75 

2.921**
여학생 242 2.46 0.83 

도구․공구 활용
남학생 117 2.38 0.82 

2.741**
여학생 242 2.13 0.79 

신체
남학생 117 3.28 0.70 

5.227***
여학생 242 2.87 0.70 

손님 응
남학생 117 3.29 0.59 

0.811
여학생 242 3.24 0.61 

체
남학생 117 3.11 0.38 

3.802***
여학생 242 2.95 0.37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 p<0.01, ***: p<0.001

<표 18> 성별에 따른 직업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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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직업가치

학생의 직업가치에 한 인식은 <표 19>와 같다. 직업가치 체에 한 인식은 

평균 4  만 에 3.21로 높게 나타났다. 역별로는 ‘직업  안정’(평균 3.42)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실 ’(평균 3.29), ‘사회 참여  

공헌’(평균 3.18), ‘사회  인정’(평균 3.12), ‘업무상 자유  도 ’(평균 2.87)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하여 모든 역에서 응답자들의 직업가치가 이론  평균(2.5)보다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직업  안정’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고, ‘업무상 자유  도 ’

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 빈도 최소값 최 값 평균1) 표 편차

자아실 360 1.00 4.00 3.29 0.54 

직업  안정 360 1.00 4.00 3.42 0.51 

사회 참여  공헌 360 1.17 4.00 3.18 0.53 

업무상 자유  도 360 1.00 4.00 2.87 0.62 

사회  인정 360 1.00 4.00 3.12 0.64 

체 360 1.92 4.00 3.21 0.40 
1) 1= 요하지 않음, 2=별로 요하지 않음, 3=조  요함, 4=매우 요함 

<표 19> 학생의 직업가치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 직업가치는 문 학 학생(평균 3.27)이 일반 학 학생(평균 3.16)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장경혜,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  안정’과 ‘업무상 자유  도 ’ 역에서 문 학 학생이 일반 학 학생보다 

직업가치를 더 두고 있었으며, ‘자아실 ’, ‘사회 참여  공헌’, ‘사회  인정’ 역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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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자아실
일반 학 208 3.31 0.53 

0.684
문 학 152 3.27 0.56 

직업  안정
일반 학 208 3.31 0.54 

-5.142***
문 학 152 3.58 0.41 

사회 참여  공헌
일반 학 208 3.14 0.52 

-1.534
문 학 152 3.23 0.54 

업무상 자유  

도

일반 학 208 2.79 0.59 
-2.625**

문 학 152 2.97 0.65 

사회  인정
일반 학 208 3.12 0.64 

-0.173
문 학 152 3.13 0.64 

체
일반 학 208 3.16 0.36 

-2.468*
문 학 152 3.27 0.44 

1) 1= 요하지 않음, 2=별로 요하지 않음, 3=조  요함, 4=매우 요함 

*: p<0.05, **: p<0.01, ***: p<0.001

<표 20> 학교 유형에 따른 직업가치

체 직업가치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직업  안정’에 하여 여학생(평균 3.49)이 남학생(평균 3.29)보다 더 직업가치

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실 ’, ‘사회 참여  공헌’, ‘업무상 자유  도

’, ‘사회  인정’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1> 

참조).

역 구분 빈도 평균1) 표 편차 t

자아실
남학생 119 3.33 0.54 

0.943
여학생 241 3.27 0.54 

직업  안정
남학생 119 3.29 0.55 

-3.551***
여학생 241 3.49 0.47 

사회 참여  공헌
남학생 119 3.21 0.47 

0.854
여학생 241 3.16 0.55 

업무상 자유  

도

남학생 119 2.86 0.58 
-0.218

여학생 241 2.87 0.64 

사회  인정
남학생 119 3.16 0.63 

0.762
여학생 241 3.10 0.64 

체
남학생 119 3.20 0.36 

-0.393
여학생 241 3.21 0.42 

1) 1= 요하지 않음, 2=별로 요하지 않음, 3=조  요함, 4=매우 요함 

***: p<0.001

<표 21>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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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1. 결론

첫째,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로서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한 비를 하

고 있지 않았으며, 학 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하여 부모와 화를 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의 직업기 능력을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규칙 수’에 한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학 학생들이 문 학 학생들보다 직업기 능력이 우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높았으며, ‘직업  안정’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았

고, ‘업무상 자유  도 ’에 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문 학 학생이 

일반 학 학생보다 ‘직업  안정’과 ‘업무상 자유  도 ’에 한 직업가치가 높았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  안정’에 한 직업가치가 높았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 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 않은 일반 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하여 아

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학에서는 이와 같이 학 입학 후에도 아

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한 진로지도 로그램을 체계 으로 운 하여, 

학생들이 재학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제 로 결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학  문 학 학생 모두 졸업 후 진로를 한 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학 재학  자신의 진로를 한 비를 체계 으로 할 수 있

도록 학진로교육센터 등에서 한 안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 학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이 일반 학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문 학 학생들의 경우 1년 뒤에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2년 동안의 학 생활 동안 직업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의 

일반 강의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 로그램을 운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문 학 학생들의 경우 직업기 능력  ‘외국어’에 한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향상시켜  로그램도 운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안강 , 이용환, 1998)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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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직업가

치를 알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학생들의 직업 선택

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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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eer Cognition, Key Competency, Vocation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

2)Myung-Hun Lee*, Sang-Min Lee**, Moriki Tera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areer cognition, key competency, 

vocation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population 

sample for the study constituted 368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sample of 373 

freshmen-women of university and students. A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career cognition items, key competency scale, vocational values scal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tems. The construct validity of key competency scale and vocational 

values scale were confirmed by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 most wanted to get a job after graduate. Many students 

decided their career at high school days. Many students were not prepared for 

their career after graduate. They recognized that major curriculum of university 

and junior college was very helpful to prepare their career. And many students 

discussed with their parents about their career. 

Second, key competency of them was moderately high. In the items of key 

competencies, 'communication and following' was the highest. And key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as better than that of junior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y of male students was bett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ird, vocational values of them were high. In the items of vocational values, 

'occupational stability' was the highest, and 'work in freedom and challenge' was 

the lowest. 'Occupational stability' and 'work in freedom and challenge' of junior 

colleg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university students. And 'occupational 

stability'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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